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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    문

 ❍ 송도 청라  종 경제자유구역과 검단 신도시 개발에 따라 

고층건축물과 인구가 속히 증가하고 공항 항만 화력발 소

 LNG 기지 등 다양한 사회기반시설이 집해 있으며 

 ❍ 남북정세의 불확실성으로 서해도서 등 경지역에 한 도발

 상존과 9월로 다가온 2014인천아시아경기 회의 개최  

등으로 인천 역시의 소방 수요가 격히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평상시에는 효율 인 업무분담체계를 구 하고 

재난발생 시에는 소방 장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확립으로 

시민에게 고도화된 소방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인천

소방안 본부에 지방소방 감으로 보하는 1․2부본부장직을 

신설하여  것을 건의함

2. 제안이유

 ❍ 인천 역시는 송도, 청라, 종, 검단 신도시 개발 등 고도

성장의 일로에 있고, 인천 거주민의 300만명 달성  2014 

아시아경기 회 개최가 임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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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한 속한 외형  성장의 이면에는 세월호 침몰사고, 

삼풍백화  붕괴, 구지하철 참사, 인천 인 동 호 집 화재

사고, 천암함 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 국가  지역  형 

사고의 그늘이 있어 왔음

 ❍ 특히, 인천 역시는 도시개발에 따른 재난 리 공간의 확산, 

고층 건축물 건설, 공항․항만 시설의 확 , 서해 경지역에 

한 도발  상존 등 소방 수요가 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 타 시 도와는 차별화된 완 통합형 재난 리체계를 구축하여 

소방, 인 ․물 ․자연  재난  비상사태 응 기능을 소방

안 본부로 일원화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효율성을 발휘, 

우수사례로서 타 시 도의 모범이 되고 있으며 그 역할과 

상이 높아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방안 본부장(소방감)과 소방담당과장․

소방서장(지방소방정)의 가교 역할을 할 차상  직 (지방소

방 감)의 간부가 없어서 평상시 효율 인 업무분담체계 구  

 재난발생시 책임 있는 차상 자에 의한 강력한 장지휘권 

확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시민에게 119서비스의 질 

하  안 에 한 우려를 증 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함

 ❍ 한, 소방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소방담당과장․소

방서장 진 후 11년이 경과하면 자동 퇴직해야 하는 실정으로

사기 하는 물론, 선의의 경쟁시스템 정착에도 장애가 되고 있음.

 ❍ 따라서, 지역  특수성, 선진형 리체계 정착, 2014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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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회의 성공  개최  일원화된 강력한 장지휘체계 

확립이라는 당 성을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인천소방

안 본부에 지방소방 감으로 보하는 1․2부본부장직을 신설

하여  것을 건의하는 바임.

3. 이 송 처 : 청와 , 안 행정부, 소방방재청, 인천 역시

4. 첨    부 : 인천소방 장 응역량 강화 건의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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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소방 현장대응역량 강화 건의안
(강력하고 일사불란한 현장지휘체계 확립과 119서비스 고도화 방안) 

   인천 역시는 재 역동 으로 성장하는 동북아의 세계  

심도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송도, 청라, 종, 검단 등 이름만 

거명해도 한민국 국민 구나 알 수 있는 굵직한 신도시들의 힘

찬 용틀임에 힘입어 삶의 공간이 속히 확 됨에 따라 인천에서 

살고 싶어 하는 시민이 어느덧 300만명을 앞에 두고 있으며, 그 

동안 축 되었던 인천의 잠재력은 기야 2014 인천아시아경기

회로 집약되어 분출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랄만한 속도로 성장하는 이면에는 경계하며 조심해야 할 

부분 한 존재합니다. 온 국민이 충격과 아픔속에 휩싸 던 국가  

사건으로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1995년 삼풍백화  붕괴

사고, 2003년 구지하철 참사 등이 있었고 지역 으로는 1999년

에 가까운 이웃들의 수많은 목숨을 앗아간 인 동 호 집 화재사고

가 있었으며 최근에는, 2010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이 발생하여 많은 시민들의 안타까움과 불안감을 자아냈습니다. 

   인천 역시의 여건을 살펴보면 재난환경이 순탄치 만은 않습니다. 

신도시 내에 고층 건축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신축되고 있고, 

한류․교역량 증가로 공항․항만 시설 확 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

며, 북한과 인 하여 서해 도서 등 경지역에 한 도발 이 

상존하는 등 소방 수요가 속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복잡․다양한 각종 재난양상에 효과 으로 비․ 응하기 

해 인천 역시에서는 일찍이 타 시 도와는 차별되게 소방, 인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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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재난  비상사태 응 기능을 소방안 본부로 일원화한 완

통합형 재난 리체계를 구축하여 운 함으로써 시민의 안 에 

만 을 기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소방안 본부장(소방감)과 소방담당과장․소방서장(지방소

방정)의 가교역할을 담당해야 할 차상  직 이 없으므로 평상시 

효율 인 업무분담체계를 구 하고 재난발생 시 책임 있는 차상

자에 의한 강력한 장지휘권을 확립하고자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와 비슷한 여건을 가진 서울․경기․

부산에서는 지방소방 감을 5명 내외로 운 하면서 업무의 효율

성을 더하고 있으며 장지휘권을 확립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소방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소방담당과장․소방서

장 진 후 11년이 경과하면 자동 으로 퇴직해야 하는 실정으로 사

기 하는 물론, 선의의 경쟁시스템 정착에도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장지휘권 확립의 곤란  조직 구성원의 사기 

하 등은 119서비스 질(Quality) 하로 이어져 시민들의 불안

감을 야기할 수 있는 바, 인천의 지역  특수성, 타 시 도 보다 앞

선 선진형 리체계 정착, 2014인천아시아경기 회의 성공  개최 

등을 고려한 강력한 장지휘체계 확립이라는 당 성을 감안하여 

인천소방안 본부에 지방소방 감으로 보하는 1․2부본부장직을 신

설하여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2014.  7.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일동


